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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땅굴, 42년만에 역사공원으로 탈바꿈

국내 안보관광을 대표하는 파주시 장단면 민통선내에 위치한 제3땅굴이 

새롭게 탈바꿈된다.

42년간 분단을 상징했던 제3땅굴을 테마형 역사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평

화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발견된 지 42년만인 제3땅굴(4만㎡)에 테마형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실시 설

계용역’ 착수에 나섰다. 이 사업에는 도ㆍ시비 등 총 138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 나서 제3땅굴 일원의 사유토지매입 

및 건물양성화가 가능토록 시설을 결정(역사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달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가 구상하는 역사공원 개발전력은 크게 3가지다. 전시와 체험이 복합된 

인터렉티브 전시관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리얼리티 다크투어리즘으

로 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땅굴 주변에 통합형 전시홍보관을 신축하고 전쟁에 쓰여진 

전쟁 소품 등으로 과거 기억 제고 및 포토존역할을 하는 전쟁소품 전시원, 

격자형 철책동선 이용 및 감상을 통해 휴전상황을 높히는 철책전시원, 전

쟁 탄흔 등의 흔적을 가벽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DMZ 가벽정원을 조

성할 계획이다.

제3땅굴 내부도 전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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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구간(358m)은 기존의 형광타입의 조명 대신 간접조명과 투광등, 바

닥조명 등을 조명연출에 활용해 공간에 대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편 땅굴 

터널벽면을 활용해 역사적사실들을 그래픽으로 이미지로 구현한다.

또 모노레일구간(320m)은 푸른계열과 붉은 계열 2가지 색상을 구분해 남

북과 북의 상징칼라로 사용한다.

땅굴구간(265m)은 역사적 체굴현장을 왜곡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명방

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역사공원 평화프로젝트사업으로 파주브랜드가

치로 상승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인근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파주 전체 관광산업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땅굴은 북한의 남침땅굴로 1978년 10월에 발견됐다. DMZ(비무장

지대)에서 남쪽 400m 까지 연장돼 있어 당시 남북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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